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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3회 입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발표 

국회사무처는 7월 14일 2017년 제33회 입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20명의 명단을 

확정해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당초 19명을 선발할 예정이던 올해 입법고시에는 모두 4,624명이 지원해 2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입법고시 1차시험은 최근 무난한 출제를 이어오던 경향에서 반전, 까다로

운 출제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다. 입법고시에 앞서 치러진 5급 공채에 비해 비

해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공직자의 국가관과 공직가치관 확립 등을 목적으로 올해

부터 도입된 헌법도 5급 공채보다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합격선도 모든 직렬에서 크게 낮아졌다. 직렬별 합격선은 일반행정 

75.83점(지방인재 73.33점), 재경 77.5점(75점), 법제 69.17점, 사서 60점 등으로 일

반행정과 재경 모두 지난해보다 6.67점이 하락했으며 법제는 8.33점이나 떨어졌다. 

사서는 지난해 선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고시 1차시험은 PSAT이 처음 도입된 지난 2007년 일반행정 79.16점, 법제 

70.83점, 재경 81.66점을 기록한 이래 하락세를 이어가다 2014년에는 일행 60점, 

법제 60.83점, 재경 60점을 기록, “과락만 면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오명을 얻

었다. 

하지만 2015년 갑작스런 난이도 조정과 함께 합격선은 일행 80.33점, 법제 75점, 

사서 64.17점, 재경 83.33점으로 껑충 뛰었다.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에도 이어져 일

행 82.5점, 법제 77.5점, 재경 84.17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지만 올해는 

시험이 난도 높게 출제되며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1차시험 합격자는 총 239명으로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112명, 재경 97명, 법제 22

명, 사서 8명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어진 2차시험은 행정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문제 등 불의타와 일부 과

목의 시간 부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다수 응시생들의 평이었다. 과목별 체감난이

도 평가는 응시생간 분분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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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에서는 일반행정직 12명, 재경직 11명, 법제직 3명, 사서직 2명 등 총 28

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합격선은 지난해 선발을 진행하지 않은 사서

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렬에서 상승했다. 일반행정직 합격선은 62.37점(지방인재 

61.27점)으로 지난해의 59.33점(지방인재 57.26점)에 비해 3.04점(4.01점) 높아졌

다. 재경직은 다른 직렬보다 합격선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 재경직 합격선은 62.89

점이었지만 올해는 67.04점으로 껑충 뛰었다. 법제직은 61.7점의 합격선을 형성, 지

난해(61.48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지난 11일부터 12까지 국회 고성연수원에서 1박 2일 합

숙면접으로 진행됐다. 시험은 사전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와 합숙면접에서 작성

하는 자기기술서, 조별 개인발표, 조별 집단토론, 개별면접, 국회의정관에서 시행

하는 종합직무능력검사 등으로 이뤄졌다.

합숙을 통해 여느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이 진행된 결과 일반행정 9명, 재경 8명, 

법제 2명, 사서 1명이 최종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재경직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이는 권혁만(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서

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씨로 권씨는 2차시험에서 7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

득, 직렬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다. 최연소는 법제직의 이동현(울산제일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재학 중)씨가 차지했다.

(법률저널 인용)


